
얼룩실, 붐을 타고 수요 급증 

 

예전에는 방적기술이라고 하면, 명주실 또는 철사처럼 곧은 실을 뽑는 기

술만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더 실의 굵기가 일정하여야만 품질이 좋다고 

하여 값도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념에서 벗어나 비정상적

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개발되다 보니, 실의 굵기를 의도적으로 고르지 않게 

뽑은 방적사를 “얼룩실”이라고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수요가 가장 많은 진

즈분야에서 얼룩실이 붐을 일으키자 단숨에 수요가 확대되었다. 

이 붐은 진즈분야뿐만 아니라 캐주얼 옷감, 니트지, 셔츠 시장에서도 얼룩

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많은 방적공장에서는, 과거에 

불량품이라고 하던 얼룩이 심한 실을 본격적으로 뽑으려니, 그것도 쉽지 않

아 상당한 경험과 기술뿐만 아니라 적절한 장치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보다 

고도의 장치로서 실의 굵기를 자유자재로 바꿔주는 컴퓨터제어 장치를 도입

하고 있는데, 이 제어장치는 정방기 1대에 하나씩 장치하게 되어 있다. 현재 

일본의 방적공장에서는, 2000년말에는 50∼60대 정도가 제어장치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동안의 수요증가로 현재(2003년)는 2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 

불과 3년만에 약 4배로 급증하고 있다. 

1995년까지 이어지던 레이온·진즈의 붐이 끝나자, 굴지의 진즈 도매상들

은 얼룩실로 짠 진즈를 다음 유행으로 키우려 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 진즈

의 유행이 칼러·데님(color denim)으로 넘어가는 듯이 보였는데, 이러한 흐름

이 1, 2년만에 사라지고 얼룩실로 시장의 관심이 바뀌었다. 

그런데 2001년 춘하절의 판매전에서 굴지의 캐쥬얼 옷감 전문제조 소매업

자가 컴퓨터 제어가 아닌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뽑은 얼룩실로 제직한 진즈

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컴퓨터 제어로 방적된 얼룩실이 시장의 관



심을 끌기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대규모 진즈 도매업자는, 얼룩의 크

기나 모양, 얼룩과 얼룩의 간격 등을 불균일하게 뽑은 재래식 방식의 것과 

비교하면, 컴퓨터로 만든 얼룩이 훨씬 균일한 장점을 돋보이게 하여, 단숨에 

수요가 확대되었다. 

데님용 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구라보의 “오까야마”공장에서는 얼룩실의 

생산이 주문을 못 따라가, 구라보의 “호오죠(北條)”공장에 도움을 요청할 정

도가 되었다. 닛신보에서도 데님용 원사의 수요량이 급증하여 2002년도의 얼

룩실 생산량은 전년도 생산량의 두 배로 급증하였다. “도호·텍스타일(東邦 

Textile)”은 급증한 얼룩실 수요를 위하여, 한대뿐이던 컴퓨터 제어장치를 단

번에 9대로 증설하였다. 그 동안 시장 판매용 실만을 생산해 오던 곤도보(近

藤紡)도 진즈용 얼룩실의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진즈의 붐은 주변의 다른 제품의 수요도 자극하여 확대되었다. 

구라보는 이미 언급한 “오까야마”공장과 “호오죠”공장 외에 “안죠(安城)”공장

에도 컴퓨터제어장치를 가설하였는데, 이들 정방기들은 모두 완전가동 상태

라고 한다. 특히 “안죠”공장에서는 얼룩실로 자켓, 코트, 보텀(bottoms : 하반

신에 입는 옷들)용 옷감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규모는 2001년 하반기와 비교

하여 2002년 상반기에는 3배, 하반기에는 3.3배로 증가하였다. 

다이와보·머티어리얼즈의 “와까야마(和歌山)”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OE

사 전문 생산공장으로서 작년(2002년)말에, 컴퓨터 제어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도 독특한 OE정방기술로서 실의 굵기가 고르지 않으며, 큰 마디(slub)가 있는 

얼룩실을 상품화하였다. 캐주얼 옷감 도매상이 이 실로 만든 팬츠의 상품화

에 성공하여 금년 춘하절 상품전에 출품하였다. 


